
서기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 1133www.buddhanews.com제 496 호

오늘날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은 모

든 대상을 잘게 잘라내어 부분으로 만

들고, 그 부분들을 알아냄으로써 전체

모습을 파악하려는 환원론적 방법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이러한 방법이 많

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생태파괴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과학이 대상(세상)을 바라

보는 기본적 방식인 환원론적 방법의

근본적인한계와무관하지않다.

실제로 대상을 잘게 자른 후(자른다

는 것은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단절시

킨다는 것과 같다) 그것을 종합하면 전

체의 모습이 보인다는 과학적 가정은

치명적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하나

의생명체로서의사람을과학적으로잘

게 잘라 들어갈 때 사람은 장기가 되고,

세포가 되고, 유전자가 되고, 핵산이 되

고, 탄소와 수소가 되고, 원자와 전자가

되고, 양성자 등의 소립자가 되고, 드디

어는 약하고 강한 힘으로까지 도달한

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역으로부터 합성

해올라간다면어디서부터인간이라할

것인가. 사실 결론 내리기가 애매한 것

이다. 이러한 면이 어디서부터 생명체

로볼것이냐에대한혼란을야기한다.

이렇듯 역으로 올라갈 때 각 단계에

서 밑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다

음 단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창발

(emergence)이라 한다. 기존 부분의 합

이 단순히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10이나

100이되는현상으로서단순한물리화

학적 재료로부터 생명체가 나타나는

예나 진화상 인간의 인지능력의 출현

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창발

현상에 대해서 환원론적인 현대과학

은전혀접근방법을모르고있다. 

그런데흥미로운것은이렇게현대과

학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관계’라는

점이다. 특히창발현상이두드러진생명

과학에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연기적

관계를해체해부분으로만든경우다시

원래의관계를알아내어야만하는데연

기적관계라는것은단순히선형적관계

가아니다. 예를들어생명현상이란여러

관계들이모여서나타나지만, 이러한관

계는단순한수학적인합의관계도아니

다. 이러한 작은 관계들의 모임(蘊)이 서

로관계하여뭉쳐서또다른새로운체계

를만들고이새로운체계는다시자신을

구성하고있는작은체계에대하여역으

로작용하여영향을미치게된다. 새로운

체계와그것을이루고있는작은체계조

차서로영향을주면서계속변화하여예

전의모습과는전혀다른모습을지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현상이야 말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연기적 세

계이며, 지금의환원적과학으로는접근

하기어려운것이다. 

생명과학도 부처님 말씀처럼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제대로 알아 고통

을 겪게 하지 말자는 것이기에 찾아낸

물질의 원래의 기능도 알 수 없는 연구

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들의 합성과 다양한 관계를 밝히는

과학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서울대수의과대학면역학교실

환원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연기적 관계

<51>

해체와 결합, 연기론 입장서 이해

생명현상과 관계 다루는 바른 자세

동아시아 불교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불교를 조망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정체

성을 모색하는 국제불교학술대회가 10

월 23~24일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권탄준) 주최로 금강대에서 열린

다. 금강대(총장 김유혁)로서는 개교 이

래 첫 불교학 국제학술대회. 랭카스터 교

수(미국 서부대 총장), 박노자 교수(노르

웨이 오슬로대)를 비롯해 9개국 24명의

한국불교학 권위자들이 발제∙논평자로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

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사 속의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 가운데 14편

이 해외 연구자의 성과물로,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어 학계에 신

선한자극제가될전망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한

국불교의 정체성’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버스웰 교수의‘한

국적 불교전통의 부상’, 조겐센 교수의

‘16~19세기 한국과 중국불교 비교상의

제문제’,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보편성

과 특수성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불교의

특성’, 그리고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기

조강연‘동아시아 불교에서의 한국불교

의 정체성’이 해당된다. 

이들 논문은 공히 한국불교를 통불교

또는 호국불교로 규정하는 입장들에 대

한 비판 내지는 반성으로부터 논리를 전

개하고 있는데, 귀결점은 상이하다. 다음

은 이들 논문의 요지.

로버트버스웰교수

근대 이전 한국의 불교도들은‘한국’

불교도라 여기기보다는 법맥에 따른 문

중의 일원으로 간주하거나 한국을 범아

시아적 불교 속에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 인도 아쇼카 왕의 8만4천 부도탑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서 발견됐다는 등

의 주장이 한 예다. 이는 한국불교만의 독

자적인 담화(unique narrative)를 만들지

는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의 불교

도 사이에서‘민족’감정은 조선후기의

불교개혁운동 때 처음 나타나며, 최남선

의 통불교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 불교학자들의 자민족 불교 예

찬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한국민에 대한

정서적 호소를 위해‘설정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

존조겐센교수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모색

은 내재적인 차이를 모호하게 하는 민족

주의적 시도다. 이는 한국불교를 중국불

교의 복제품 정도로 간주하는 일본인과

서구인에 대한 반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

런 동기들은 정작 전통 내에 있는 다양성

을 볼 수 없게 해 몇몇 위대한 인물의 역할

을 과대평가하고, 민중불교와 대중신앙을

무시하게끔하는부작용을야기한다. 

특징들은 지속적인 변화 과정의 한 부

분이므로, 이를 무시한 일반화는 특징을

변질시키기 쉽다. 그 특징들은 다른 조건

이 변함에 따라 다른 역할은 갖는 것으로

서, 특정 시간과 특정장소에서 의미를 갖

기때문이다. 

김상현교수

버스웰 교수와 조겐센 교수의 지적은

한국불교 연구자들이 미처 자각하지 못했

던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미가 있다. 통불교론은 한국불교의 다

양한 특징과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

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하지만 이처럼 민족주의적 시각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한국불교에 대한 개별연

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

정 시대의 불교를 이상화하거나 특정 인

물을 한국불교의 대표자로 논하기보다는

시대별 과제와 문화적 특징을 역사적으로

살피는자세가요구된다. 

조은수교수

한국불교 성격 부재론을 주장하는 이들

의 비판 대상은 한국불교 성격 존재론자

들이 특성을 고정적으로 생각해서 문화간

교류와 습합의 역동적 과정을 간과하는

데서 비롯된 문화 에센셜리즘의 오류다.

이 같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특성을 찾기에 앞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측면을 알아내고, 역사상 구현된 구체적

인 한국불교의 전통을 찾아내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국불교의 공통적 특성을 찾

으려다 보면 전통에 대한 의식의 총체로

서의 한국불교 전통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익순기자 ufo@buddhapia.com

한국불교‘정체성’을 말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동아시아 불교사 속 한국불교’국제학술대회

10월 23~24일 금강대서

“해외 한국불교학 연구자들은 사

상적 고향인 한국불교학계의 주도

적인역할을기대하고있습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권

탄준 교수는 국제불교학술대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감을 이렇게 피력

했다. 국내 한국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는 노장으로서 해외 연구자들을

위한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는 자성

과 이번 대회의 의의를 읽을 수 있

는말이었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주요 이슈로

삼은 이유에 대해 권 교수는“한국

불교의 성격 규정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과거와 현재의 한국불교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토대”라며

“따라서 한국불교 정체성은 연구자

들에게 화두일 수밖에 없다”고 말

했다. 

이와 관련“해외 연구자의 발표

를 들어봄으로써 내부자 시각의 한

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불교를 조망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했다”고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국제불교학술대

회를 주최하는 금강대 불교문화연

구소에 대해“설립한지 1년 남짓

돼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지만, 장

차 불교학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며 욕심을 감추지 않

았다. 

권 교수는“이번 대회를 계기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를 국내외

불교학 연구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연구성과를 나눌 수 있는 상시적인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

록 노력할 것이다”며“우선 연구논

집 발행, 한국불교워크숍 등을 자주

열고, 국제학술대회도 격년으로 열

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 

“세계화 앞당기는

담론의 자리될 것”

권탄준 연구소장
독자적 담화 성숙 안돼

‘특징’무시한 일반화 위험
다양성 속 전통찾기 바람직

시대∙문화 역사적 연구 필요

날짜 시각 발제및강연 주 제 논평자

10. 23 13:00~14:20 로버트버스웰(미국UCLA) 한국불교전통의출현 권기종(동국대)

조은수(서울대) 보편성과특수성관점에서살펴본한국불교의특성 루이스랭카스터(미국서부대)

14:30~15:50 요코우치히로토(일본토다이지도서관) 고려속장경과일본중세불교 존조겐센(호주그리피스대)

헨릭소렌슨
동아시아전통에서살펴본고려시대밀교의성격 서윤길(동국대)

(덴마크코펜하겐불교학세미나)

16:00~17:20 세르게이볼코프
초기중세시기동아시아에서의국가와불교 김상현(동국대)

(러시아성티혼종교학연구소)

존조겐센(호주그리피스대) 16~19세기한국과중국불교비교상의제문제 헨릭소렌슨(덴마크코펜하겐불교학세미나)

10. 24 9:30~12:00 요르그플라센(독일보쿰대) 중현의법문: 중국불교사의흐름속에서살펴본화쟁사상 남동신(덕성여대)

김훈(중국북경대) 불교의중국적전개와고대한국불교 찰스뮐러(일본토요가쿠엔대)

최기표(금강대)
<대승기신론> 수행신심분주석에나타난원효와

이시이코세이(일본코미자와단기대)
법장의영향관계와인용태도

13:00~15:30 판카즈모한(호주시드니대) 신라중고기의사리신앙과왕권의정당화 최연식(금강대)

이시이코세이(일본코미자와단기대) 의상계통에서의화엄과선의통합 요르그플라센(독일보쿰)

진화첸(캐나다브리티시콜럼비아대) 소그드계중국승려에대한한국에서의전기 박노자(노르웨이오슬로대)

15:40~17:20 모로시게키(일본하나조노대학) 현장의유식비량과신라불교 김성철(동국대)

찰스뮐러(일본토요가쿠엔대학) 열가지경전을통해본이장(二障)의본질설명 안성두(금강대)

그림 : 문병성

더더 빠빠른른!! 더더 좋좋은은!! 더더 저저렴렴한한!!

▷문의 :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가격 : 1Box(4.4×4.4)4만원

이십팔숙 개인지도

HP : 011-741-0867 ☎ 02)926-1259 

명리∙육효공개강좌

백세 역리원(  ) ☎ 02)542-8404
011-9150-2284

신사역

6번출구

의의식식스스님님이이필필요요하하신신곳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

심과 경건, 엄숙의극대화가
있지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 강의듣고수강신청: 초보, 주야반
� 특수비법: 영가찾는법, 개운법, 신살암기법, 

쉬운오행비법, 초보자도들으면기억됨

● 사주와 이십팔숙의 특수비법 쉽게 통변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017-409-9599

발명특허 (주)황토만세 웰빙황토

氣
●사찰암자토굴법당제작 및 리모델링
●황토방 팔각정 가정찜질방

원두막 흙집

※ 전국출장상담

<주>황토방주택사업부

전국시도 영업소 및
남녀 영업사원 모집

운세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신입생 주,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대한불교
조 계 종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약국용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경면주사
(수비경면)

각종행사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010-4870-8359
051)261-5691

천
도
재

점
안
식

016-428-6665

법진스님

사찰의 행사에 직접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
암
사

055-882-3455

구병시식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
도
재

051)468-7374
018-523-7374

무진
합장

수
륙
재

산
신
재

점
안
식

바
라
춤

나
비
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
종
불
공
의
식

천
도
재

재

정

안

식

용
왕
산
신
재

바
라

나
비
춤

상

가

염

불

천
도
시
식
전
문

명

리

주

역

02)939-3327
011-9923-3329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합장

49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역역학학개개인인지지도도
사사주주에에 필필요요한한 모모든든것것

명명리리학학,,성성명명학학,,택택일일,,풍풍수수

神비법강의
요즘 불사 어렵죠,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1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
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
니다. 해용사 석담 법경 합장요즘 불사 어렵죠, 초종
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1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
만 모르면 道 아니다.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
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석담 법경 합장

● 강 의 : 매주 월 화 수 10시 30분부터~17시 30분 까지 5시간 강의
● 연락처 : 055-573-7832 / 010-3189-3525
● 농 협 : 801175-52-023491 예금주 - 김창수(법경)
● 주 소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011-9571-6479


